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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이슈 국내 언론 동향

귀농․창업농 맞춤형 농지 임대지원 시행

❍ [농식품부, 신규취농인에 대한 맞춤형 농지 임대지원사업 추진. 3.11.] 농식품

분야 창업 관련 주요 애로사항인 농지 확보 곤란 해소

- (매입대상농지) 고령․은퇴농 소유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7개도 26개 시․군※

※ 대상 시․군(도농복합시 포함): (경기) 안성 (충북) 충주, 옥천 (충남) 부여, 청양,
홍성 (전북)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임실, 순창, 고창 (전남) 강진, 고흥, 곡성,
영암. 장흥, 함평, 장성, 완도 (경북) 예천, 청송 (경남) 남해, 산청

- (농지임대) 농가당 1,000㎡~1,983㎡ 범위 내 3~5년간 임대 (2030세대 지원대상자, 

귀농․창업농 대상)

- 자본과 영농경험 축적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자료: 이투데이․전민일보(2016.03.13.) / OBS․경인일보․국제뉴스․제민일보(2016.03.14.) / 광주일보․아시아뉴스통신․
이뉴스투데이(2016.03.15.) / KNS뉴스통신․국제뉴스․노컷뉴스․농민신문․농촌여성신문․뉴스1․동양일보․머니위크․
매일신문․전남일보․중부매일․충북일보․충청매일․충청투데이․프라임경제․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업신문
(2016.03.16.) / 광주일보․전업농신문(2016.03.17.)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_「신규 취농 진입장벽, 농지부터 낮춘다!」(2016.03.11.)

범부처 기후기술 확보 로드맵 수립 추진

❍ [9개 부처 합동으로 기후기술 확보 로드맵 수립 추진] 파리 기후변화협약 체결 및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30년 BAU 대비 37%) 등을 계기로 ‘기후기술’을 

기한 내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대상으로 설정

※ 참여부처: 농림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중기청

- (4개 분야) 탄소저감 기술, 탄소활용 기술, 기후변화적응 기술, 글로벌 기후기술 

협력으로 구성, 10대 기후기술※ 및 50개 세부기술군 포함

※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연료, 이차전지, 전력IT, CCS, 부생가스 전환, CO2전환,
CO2 광물화, 공통 플랫폼 기술

자료: 노컷뉴스․뉴스토마토․뉴스1․디지털타임스․아시아경제․연합뉴스․이뉴스투데이․이데일리․전자신문․프라임경제
(2016.03.14.)  / 가스신문(2016.03.15.) / 이투뉴스(2016.03.17.)

참고: 미래부 보도자료_「범부처「기후기술 확보 로드맵(CTR)」수립 추진」(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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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가뭄 예․경보 발표

❍ [국민안전처, 첫 가뭄 예․경보 발표, 3.11.] 부처별로 각각 관리하던 가뭄정보를 통합하여 

관계부처 공동 가뭄 예․경보제도 마련 이후 처음으로 발표 (이후 매월 10일 발표)

- 현황․1개월전망․3개월전망으로 구분하여 기상가뭄/생활 및 공업용수/농업용수 

예․경보 발표

- (3월 현재) 농업용 저수지 전국평균 저수율 75% (평년 대비 87% 수준)

- (1개월 전망) 평년 보다 강수량 많음,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 시작되면서 저수율 

낮은 강화․문경 지역은 심함, 예천․영양 지역은 주의단계

- (3개월 전망) 강수량 평년 수준, 강화․문경 지역은 심함단계, 예천 등 5개 시군은 주의단계

※ ‘주의 / 심함 / 매우 심함’ 3단계로 구분

자료: YTN․건설경제신문․경기일보․경향신문․국민일보․국방일보․노컷뉴스․뉴데일리․뉴스1․뉴시스․머니투데이․서울경제․
서울신문․연합뉴스․이데일리․충청매일․파이낸셜뉴스․한강타임즈(2016.03.10.) / 경북도민일보․안동MBC(2016.03.11.) 
/ 농민신문․전북도민일보(2016.03.14.) / 한국농어민신문(2016.03.18.)

참고: 국민안전처 보도자료_「국민안전처, 첫 가뭄 예․경보 발표」(2016.03.10.)

농림식품 일자리 창출 TF 설치

❍ [농식품부, 농림식품 일자리 창출 TF 설치, 3.14.] 국민경제 활력 제고와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농림식품분야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 집중

- 상대적으로 취업유발효과※가 큰 농식품 분야에서 더욱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 취업유발효과: 全산업평균 12.9명/10억원, 농림어업 37.3, 음식료업 30.8, 음식서비스 30

- 농림식품 관련 분야의 창업․취업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수립 및 추진

- (창업) △농업에 종사할 젊은 인력 유입 확대 목표, △농고․농대생의 창업 준비 

지원, △도시 청년의 창농 지원, △6차산업․벤처농업 창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 △농번기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 유휴인력 활용 

, △식품․외식 등 농림식품 관련 산업의 일자리 확대, △반려동물․말산업 등 성장

유망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자료: MTN․YTN․뉴스토마토․뉴스1․뉴시스․머니투데이․메디컬투데이․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연합뉴스․이투
데이․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2016.03.14.) / YTN․농촌여성신문․동아일보․문화일보․서울신문․한국농업신문
(2016.03.15.) / 농민신문(2016.03.16.)전업농신문(2016.03.17.) / 한국농어민신문(2016.03.18.)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_「일자리 창출에 농업계가 앞장섭니다」(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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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농업과학기술 수준 평가

❍ [농촌진흥청, 2015년도 연구 개발 7대 분야 기술 수준 종합 평가 결과 발표, 

3.14.] 세계 최고 기술국인 미국의 83.4% 수준, 기술 격차 5.2년

※ 7대 분야: ①농업 생명공학 기술, ②국민식량의 안정 생산 기술, ③친환경농업 및
안전 농축산물 생산 기술, ④농축산물 고품질 안정 생산 기술, ⑤농업 기계화, 자동화
기술, ⑥농업생물자원 다양성 확보 및 이용 기술, ⑦미래 농업 기술

- 2010년(80.7% 수준)에 비해 향상, 기술 수준 80% 이상 분야는 21개

- 인삼 생산 기술은 우리나라가 최고 기술국으로 평가

❙주요국과 우리나라 기술수준 비교❙
7대 분야(순위)

한국
(5)

미국
(1)

EU
(2)

일본
(3)

캐나다
(4)

호주
(6)

중국
(7)

브라질
(8)

러시아
(9)

인도
(10)

농업생명공학 기술 (5) 79.2 100 91.1 87.9 82.5 79.2 77.4 68.7 68.4 68.4

국민식량의 안정생산기술 (4) 84.8 100 89.2 93.6 82.2 83.2 83.5 75.1 72.2 74.0

친환경농업 및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6) 83.7 100 98.5 95.0 87.7 85.2 71.7 70.0 72.3 68.4

농축산물 고품질 안정생산기술 (5) 90.5 100 99.9 95.7 91.7 86.6 76.7 72.9 70.3 65.5

농업기계화, 자동화 기술 (6) 78.1 100 95.3 92.9 88.0 83.4 65.0 62.0 66.7 56.1

농업생물자원 다양성 확보 및 이용기술 (7) 77.9 100 94.5 87.0 82.1 79.0 78.8 69.5 70.6 68.2

미래농업기술 (6) 80.3 99.7 100 94.8 86.7 83.1 68.4 68.9 70.3 63.3

종합 기술 수준 80.6 96.7 92.6 89.9 83.5 80.6 72.9 68.2 68.1 64.9

자료: KBS․국민일보․금강일보․기호일보․노컷뉴스․농촌여성신문․뉴시스․세계일보․연합뉴스․이데일리․전라일보․전북도민
일보․주간무역․중부일보․충북일보․쿠키뉴스(2016.03.14.) / 에너지경제(2016.03.15.) / 국제뉴스․아주경제
(2016.03.16.) / OBS․YTN(2016.03.17.)

참고: 농촌진흥청 보도자료_「농촌진흥청 연구 개발 7대 분야 기술 수준, 미국의 83.4% 」(2016.03.14.)

신선 가금제품 홍콩 수출 재개

❍ [농식품부, AI 청정국 지위 회복 이후 홍콩 수입 재개] 수입 재개 요청(3.3.)한지 

8일만에 협의 완료, 과거보다 훨씬 짧은 기간 내 성사

※ 과거 사례: (’09) 청정화 선언 후 11개월 만에 수출 재개, (’11) 43일만에 수출 재개

- AI 청정국 지위 회복 시점인 ’16.2.28. 이후 생산 한 닭․오리 등 가금류를 사용하여 

만든 신선 가금제품이면 수출 즉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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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BS․OBS․SBS․YTN․경인일보․뉴스토마토․뉴스1․뉴시스․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이뉴스투데이․이데일리․
이투데이․전북일보․주간무역․헤럴드경제(2016.03.13.) / 국제뉴스․농촌여성신문․대전일보․메디컬투데이․아이
뉴스24․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2016.03.14.) / 메디컬투데이․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업신문(2016.03.15.) / 농민
신문(2016.03.16.) / 전업농신문(2016.03.17.)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_「우리 닭고기․오리고기․계란, 홍콩 수출 재개 !」(2016.03.11.)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 [복지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발표, 3.10.] 분만 취약지※상황에 맞춰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 지원 등 5대 추진전략※※ 발표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까지 60분 내에 도달하기 어려운 가임 여성 비율이 30% 이상,
60분 이상 떨어진 분만 의료기관 이용률이 70% 이상인 시․군, 현재 37곳

※※ 5대 추진전략: ①지역 간 균형 잡힌 공공보건의료 제공체계 구축, ②필수 분야
보건의료서비스 적정 공급, ③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④공공보건의료지원 기반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 ⑤공공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 △2020년까지 모든 분만 취약지역 해소, △응급의료기관 없는 시․군․구를 절반 

수준((’16) 12개→(’20) 6)으로 감소, △공공보건인력 전문 인력 양성 등

- 국립중앙의료원(중앙)-국립대병원(권역)-지방의료원(지역)으로 이어지는 공공

의료기관별 역할 강화

- 정부․지자체․각 공공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노력할 것

자료: KBS․MBC․m이코노미․OBS․SBS․tbs교통방송․YTN․경향신문․국민일보․내일신문․노컷뉴스․농촌여성신문․뉴스1․뉴시스․
데일리메디․데일리팜․동아일보․디지털타임스․라포르시안․머니투데이․메디칼타임즈․메디칼트리뷴․메디컬투데이․
메디파나뉴스․문화일보․브릿지경제․서울경제․서울신문․세계일보․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약사공론․약업신문․
에너지경제․연합뉴스․의학신문․의협신문․이데일리․이투데이․중도일보․중앙일보․청년의사․코메디닷컴․쿠키뉴스․
파이낸셜뉴스․포커스뉴스․한겨레․한국경제TV․한국일보․헤럴드경제(2016.03.10.) / 강원일보․메디칼업저버․메디컬
타임즈․메디칼트리뷴․라포르시안․약사공론․의학신문․이데일리․청년의사․쿠키뉴스․한국대학신문(2016.03.11.) 
/ G1(2016.03.12.) / 경남도민일보․농민신문․충청투데이(2016.03.14.)

참고: 복지부 보도자료_「분만 취약지 모두 사라진다.」(2016.03.10.)

3월 국내외 경제동향

❍ [한국은행, 3월 국내외 경제동향 발표,03.10.] 국내경기는 수출부진 지속 등의 

영향으로 개선흐름 약화, 앞으로 내수 중심 회복세 이어갈 전망이나 성장경로상에는 

상당한 불확실성 존재

※ 유가향방, 주요국 통화정책, 글로벌 경기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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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물가) 저유가, 수요측면 하방압력 등으로 낮은 오름세 지속

- (해외동향) △미국…소비의 견고한 증가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 

△유로지역…산업생산이 부진을 지속하는 등 회복세 다소 약화, △중국… 

수출부진 등으로 성장세 둔화 지속, △일본…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한 흐름 

이어가며 성장세 미약

참고: 한국은행 보도자료_「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2016.03.10.)

정부 TPP 가입 움직임 또 꿈틀…농업계 ‘촉각’

❍ [한국농어민신문, TPP 가입 권련 보도, 3.18.] 정부가 TPP 가입 분위기 만들어가는 

모습, 농업계는 여전히 ‘TPP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

-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신규 FTA의 추진을 통해 경제영토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TPP 협정문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거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방안 마련하겠다. (한․미 FTA 활용 기업 간담회, 3.14.)

- 산업통상자원부: 우리의 TPP 참여는 이익극대화보다는 손실 최소화 관점에서 

불가피한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TPP 이후 주목해야 할 사업환경 변화, 3.8.) 

- (농업계) TPP 신중론, TPP가 어떤 영향을 줄지 면밀히 검토하는 게 우선

자료: 한국농어민신문(2016.03.18.)

유제품 ‘무관세 쿼터’영향…분유 수입 20배 가량 폭증

❍ [농민신문, 한․미 FTA 발표 4년※ 관련 보도, 3.16.] 유제품 수입이 급증하며 피해

커지는 중, 상당수 유제품의 무관세 쿼터가 무한대로 늘어날 것이라 위기감 증폭

※ KREI, 「한․미 FTA 발효 4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인용

- 미국산 분유 수입량 5,699톤, FTA 발효 전 5년 평년(289톤) 대비 1,872% 폭증, 

치즈 수입량은 325% 증가

- △무관세쿼터…발효 1년차에 5,000톤으로 시작해 지난해 5,424톤, 전체 수입 

물량의 대부분(96%)이 무관세, △관세율…차츰 낮아지다 사라지는 구조, 세부 

품목별로 향후 6~11년 이내 관세 완전히 사라짐

- 국내 분유 재고량도 2만 톤 가량으로 역대 최고 수준

- 낙농 특성을 반영한 FTA 피해보전직불제 개선과 제도적 우유소비 확대책 마련 시급

자료: 농민신문(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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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된 농업법인’ 관련 동향

❍ [감사원, 「농업법인 지원 및 관리 실태 감사결과」 발표, 3.10.] 농업법인이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부동산 투기업

- 거래 빈번한 상위 5개 농업법인의 경우 2년 7개월 간 농지 매매로 118억여 원의 

매매차익, 취득한 농지의 92%를 1년 이내에 매각

- 농업법인 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농식품부는 현황파악이나 사후조치 

강화 방안 마련하지 않음

❍ [농식품부, 관련 설명자료 배포, 3.11.] 금년 3월말부터 농지법인에 대한 전국 

일제조사 실시(3월말~6월), 결과 바탕으로 부동산매매업 등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해산 청구

- 1월부터 관계기관과 전국 농업법인 등기현황 파악 중, 실태조사는 3년마다 

정기적 추진

<부실법인 등에 대한 조치사항>

∘ 설립요건 미충족 법인(농업인요건, 출자액 비중)에 대한 시정명령(6개월 내)

  - 시정명령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과태료 부과

∘ 농업법인 유사명칭 사업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설립요건 미충족 후 1년 경과된 법인 해산청구

∘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해산청구

∘ 1년 이상의 장기 휴면법인 해산청구

- 농업법인의 농지 이용한 투기 방지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및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개정 계획

자료: KBS․OBS․SBS․YTN․건설경제신문․경기일보․금강일보․뉴스토마토․뉴스1․뉴시스․서울경제․세계일보․아주경제․연합
뉴스․연합인포맥스․한겨레․헤럴드경제(2016.03.10.) / 전북도민일보(2016.03.11.)

참고: 감사원 보도자료_「「농업법인 지원 및 관리 실태」감사결과」(2016.03.10.) / 농식품부   
      보도자료_「‘부동산 투기로 변질된 농업법인들’보도 관련 설명」(2016.03.11.)

농촌지역 상수도 여전히 열악

❍ [농민신문, 농촌지역 상수도 관련 보도, 3.16.]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 68.6% 

수준으로 전국 평균 96.1%에 비해 열악, 수도요금도 전국 평균(1㎥당 666.9원) 

대비 높은 편(강원 802.2원, 충남 737.1원, 전북 917.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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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지역은 지방․광역상수도 외에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을 통해 

물을 공급받는 경우가 있어 수질이 떨어질 우려도 높음

- 노후 상수도 개량은 지방비만으로 실시되나, 올해부터 노후 상수도 개량에 

대해 국고 지원 계획(환경부)

자료: 농민신문(2016.03.16.)

구제역 동향

❍ [논산지역 처음 발생(3.9.) 이후 최근까지 총 9건 구제역 발생] 9건 중 7건은 2번째 

발생건과 관련하여 이동 제한지역 내 사전 예찰 과정 중 발견

- (방역조치) △충남 지역 전체 돼지농장 대상 구제역 일제검사 추진(’16.3~4월), 

△전국적 밀집사육지역, 백신항체형성률 저조농가 등 방역 취약지역 중심 일제검사 

병행 추진, △시설․차량에 대한 구제역 오염 여부 조사 실시

❙2016년 구제역 발생 현황❙
연번 발생일 지역 축종

이동제한
해제일

비 고

1 1.11 전북 김제 용지 돼지 2.4

2 1.13 전북 고창 무장 돼지 2.12

3 2.17 충남 공주 탄천 돼지 -

4 2.17 충남 천안 풍세 돼지 -

5 2.24 충남 공주 탄천 돼지 -

6 3.7 충남 논산 연산 돼지 -

7 3.10 충남 논산 광석 돼지 -

8 3.11 충남 논산 광석 돼지 -

9 3.11 충남 논산 광석 돼지 -

10 3.11 충남 논산 광석 돼지 -

11 3.11 충남 논산 광석 돼지 -

12 3.11 충남 논산 광석 돼지 -

13 3.14 충남 논산 광석 돼지 -

14 3.14 충남 논산 광석 돼지 -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_「최근 충남 논산지역 구제역 발생 및 방역상황」(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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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16~202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03.10.)

개요

- 탄탄한 생산 기반 바탕으로 가공․외식, 유통․수출 등 적극적 수요 창출 통해 

친환경농업의 외연 확장과 새로운 부가가치 토대 마련

- 부실인증 방지를 위한 견고한 소비자 신뢰제고 정책을 기반으로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친환경 농식품산업을 적극 육성

- 5대 분야 21개 추진과제로 구성, ’16년 6,226억 원 예산 투입 이후 ’20년까지 평균 

3.7%씩 예산 증액

비전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목표

◇ 인증제도 개선 및 생산-가공-유통-소비단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친환경농식품  

   산업 육성

 ◦ 친환경인증 재배면적 비율: (’15) 4.5% → (’20) 8

 ◦ 인증 부적합률: (’15) 4.6% → (’20) 1

 ◦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 (’15) 1.4조 원 → (’20) 2.5

◇ 농림업의 환경보전 기능 강화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16~’19) 시범사업, 모델 정립 → (’20이후) 확산

 ◦ 화학자재 사용량: (’14) 화학농약 9.3kg/ha/화학비료 258 → (’20) 8.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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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추진전략

구분 현  행 개  선

친환경

인증

농식품

인증
제도

○ 안전성에 대한 고려 미흡

○ 이원화된(농관원․민간인증기관)

   인증체계

○ 과도한 서류요건, 국내 여건에 맞지  

   않는 인증기준

○ 안전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 민간인증체계 확립 및 민간인증기관  

   등급제 도입

○ 인증관리는 강화하되, 과도한        

   인증기준은 합리적 개편

유통
소비

○ 지역분산 소규모 유통구조

○ 생협․전문점 중심 판매구조

○ 친환경농업에 대한 가치홍보 미흡

○ 1차 농산물 판매 중심

○ 광역(道)단위 산지조직화

○ 일반소매점·온라인·기업 상생

   협력 등 판매채널 다양화

○ 의무자조금 활용, 자생적 소비촉진   

   기반 마련

○ 가공․외식 등 연관산업 육성

(무농약 가공품, 비식용, 음식점 등)

생산

○ 단지․지구 내실화 미흡(30%)

○ 높은 생산비용으로 친환경 지속     

   실천에 어려움

○ 선도농가 중심의 폐쇄적 생산구조

○ 단지․지구 내실화(인증면적 70%)

  -가공·체험 등 6차산업화 유도 

○ 검사비용 절감, 직불제 개편* 등을   

   통한 소득보전 지원

 * 저농약의 무농약 이상 유도

○ 한국형 친환경 생산모델 개발, 교육  

   및 기술보급 확산

자재

○ 이원화된(공시․품질인증) 자재관리   

   시스템

○ 허용물질 평가시스템 미구축

○ 보편화된 처리종자 사용

○ 자재관리시스템 통합 및 사후관리 강화

○ 허용물질 검증․평가시스템 구축 및    

   선정기준 강화

○ 유기종자 공급체계 구축

농업환경
보전

○ 우리 농업여건에 맞는 환경보전형 

   영농방식 미구축

○ 농업환경 변화상 확인이 어려운 

   조사시스템

○ 한국형 농업환경보전모델            

   정립․확산(시범사업)

○ 지역단위 평가가 가능토록 지표 및   

   조사주기․지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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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2월 고용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03.16.)

주요내용

❍ [고용동향] 취업자…2,541만 8천 명, 전년 동월 대비 22만 3천 명↑

- (고용률) 58.7%, 전년 동월 대비 0.1%p↓

※ 15～64세 고용률…65.0%, 전년 동월 대비 0.1%p↑

- (실업률) 4.9%, 전년 동월 대비 0.3%p↑

- (농림어업 취업자) 97만 5천 명(구성비 3.8%), 전년 동월 대비 5.9%↓

❙2016년 2월 고용동향❙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15. 2 ’16. 1 ’16. 2

증감률 증감률 증 감 증감률

□ 경제활동인구 26,398 1.5 26,433 1.3 26,734 337 1.3 

   (참가율) (61.6) 　 (61.1) 　 (61.8) (0.2p) 　

○ 남  자 15,330 1.0 15,342 0.9 15,463 132 0.9 

   (참가율) (73.1) 　 (72.4) 　 (72.9) (-0.2p) 　

○ 여  자 11,068 2.2 11,091 1.9 11,272 204 1.8 

   (참가율) (50.6) 　 (50.3) 　 (51.1) (0.5p) 　

 ○ 취   업   자 25,195 1.5 25,445 1.4 25,418 223 0.9 

   - 고   용   률 58.8 　 58.8  　 58.7 -0.1p 　

 ○ 실   업   자 1,203 2.1 988 -0.1 1,317 114 9.5 

   - 실   업   률 4.6 　 3.7  　 4.9  0.3p 　

     (계절조정) (3.8) 　 (3.5) 　 (4.1) 　 　

□ 비경제활동인구 16,429 0.5 16,806 0.7 16,540 1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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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 명, %, 전년 동월 대비)

’15. 2 ’16. 1 ’16. 2

증감 증감률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전        체 > 25,195 100.0 25,445 100.0 25,418 100.0 223 0.9 

◦ 농 림 어 업 1,036 4.1 909 3.6 975 3.8 -61 -5.9 

◦ 제 조 업 4,433 17.6 4,566 17.9 4,541 17.9 108 2.4 

◦ 건 설 업 1,732 6.9 1,775 7.0 1,726 6.8 -6 -0.3 

◦ 도매 및 소매업 3,854 15.3 3,747 14.7 3,736 14.7 -118 -3.1 

◦ 운 수 업 1,409 5.6 1,438 5.7 1,425 5.6 16 1.1 

◦ 숙박 및 음식점업 2,155 8.6 2,229 8.8 2,210 8.7 55 2.6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50 3.0 781 3.1 755 3.0 5 0.7 

◦ 금융 및 보험업 782 3.1 799 3.1 782 3.1 0 0.0 

◦ 부동산업 및 임대업 526 2.1 563 2.2 564 2.2 38 7.2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032 4.1 1,080 4.2 1,083 4.3 51 4.9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190 4.7 1,238 4.9 1,256 4.9 66 5.6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38 3.3 867 3.4 900 3.5 62 7.4 

◦ 교육 서비스업 1,788 7.1 1,812 7.1 1,797 7.1 9 0.5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683 6.7 1,714 6.7 1,727 6.8 44 2.6 

◦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410 1.6 390 1.5 398 1.6 -12 -3.0 

◦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273 5.1 1,247 4.9 1,254 4.9 -19 -1.5 

◦ 기타 305 1.2 292 1.1 289 1.1 -15 -5.0

❙직업별 취업자❙
(단위: 천 명, %, 전년 동월 대비)

’15. 2 ’16. 1 ’16. 2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전      체 > 25,195 100.0 25,445 100.0 339 1.4 25,418 100.0 223 0.9 

◦ 관 리 자 369 1.5 346 1.4 -36 -9.5 340 1.3 -29 -7.9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130 20.4 5,192 20.4 43 0.8 5,177 20.4 47 0.9 

◦ 사무종사자 4,344 17.2 4,485 17.6 159 3.7 4,486 17.6 142 3.3 

◦ 서비스종사자 2,721 10.8 2,722 10.7 27 1.0 2,730 10.7 9 0.3 

◦ 판매종사자 3,129 12.4 3,121 12.3 -18 -0.6 3,104 12.2 -25 -0.8 

◦ 농림어업숙련종사자 960 3.8 845 3.3 -78 -8.5 905 3.6 -54 -5.7 

◦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2,224 8.8 2,337 9.2 103 4.6 2,303 9.1 79 3.6 

◦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090 12.3 3,185 12.5 119 3.9 3,169 12.5 79 2.6 

◦ 단순노무종사자 3,229 12.8 3,213 12.6 20 0.6 3,204 12.6 -25 -0.8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대외협력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